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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

서는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録纂注)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호일계는 주자의 주역본의를 기본으로 하고, 주자의 문집

과 어록 등의 관련 내용을 찾아 부록이라 하였고, 그리고 제유의 역설 

중 주역본의의 뜻에 부합하는 주석을 모아서 찬주로 하였다. 여기에

다 호일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의 ‘우위(愚謂)’나 ‘우안(愚案)’ 

등이 있다. 이러한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 체제는 사실상 조호

익의 역학 저서 체제와 거의 일치한다. 즉 조호익은 호일계의 주역본

의부록찬주의 부록, 찬주의 내용에 해당하는 저서로 역전변해(易傳

辨解), 주역석해(周易釋解)를 지은 듯하다. 이러한 저서는 주자의  

주역본의의 단상을 정밀하게 밝힌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

리고 주역본의부록찬주 ‘우위’나 ‘우안’에 해당하는 저서로 역상설
이 있다. 역상설은 원래 독립적인 역학 저서가 아니라 주역의 두

주 형태로 기록된 것을 후인들이 모아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역상설
은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그리

 * 본 논문은 2019년 6월 28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주역학회 연합학술대회 
“퇴계 역학의 발전과 전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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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호익의 역상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의 역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한편,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진의 

역학을 간과할 수 없다. 역상설이 주진을 인용하고 있는 점 때문만

이 아니다. 보다 큰 이유는 역상설과 주진 역학의 골간적 측면 때문

이다. 본론에서도 증명했지만, 역상설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

론과 한상역전(漢上易傳)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이 거의 일

치한다.

결론적으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은 호일계의 주역본

의부록찬주와 주진의 한상역전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

히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 부분, 그리고 한상역전의 

한대(漢代) 상수학적 체례에 그 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 상수학, 호일계(胡一桂), 주
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録纂注), 주진(朱震), 한상역전(漢

上易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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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조호익(曺好益, 1545~1609)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昌

寧), 자는 사우(士友), 호는 지산(芝山)이며, 창원에서 태어났다. 그는 퇴

계의 문인으로, 저서에는 지산집(芝山集), 가례고증(家禮考證), 역전

변해(易傳辨解), 주역석해(周易釋解), 역상설(易象說) 등이 있다.

지산집(芝山集)의 연보에 의하면, 선생은 55세(1599년)에 병이 

극심하여 잡고를 모두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역전변해(易傳辨

解)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산의 저서 중 역전변해(易

傳辨解)는 전해지지 않는다.1) 그리고 58세(1602년)에는 주역석해

(周易釋解)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저서도 오늘날에 전해지

지 않는다.2) 다만 연보에 의하면 주역석해(周易釋解)의 특징은 정

이천의 이천역전과 주희의 주역본의에 근거하여 단상(彖象)을 발

휘한 것이 지극히 정밀했다는 점이다.3)

1) 芝山集, 附錄, 卷一, 年譜, 10, “二十七年己亥, 先生五十五歲, 二月, 病劇, 盡焚平日
雜稿.”

2) 같은 책, 附錄, 卷一, 年譜, 12, “三十年壬寅 先生五十八歲, 著周易釋解.”

3) 같은 책, 附錄, 卷一, 年譜, 12, “先生雖未赴校正命, 自以易之傳與本義, 發揮彖象, 俱
極精密, 而舊傳諺釋, 較諸經文, 其句讀旨義, 猶有異同, 遂著是解, 凡五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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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설(易象說)은 지산이 61세(1605년)에 주역을 읽다가 단상(彖

象)의 의문 나는 뜻에 대해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역상설
은 지산이 처음부터 온전한 체계를 갖추어 저술한 것이 아니고, 후인

이 지산의 주역 두주를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4) 따라서 역상설은 

주역 64괘 384효 용구, 용육 및 십익에 대해 모두 저술한 것이 

아닌 건괘(乾卦)에서 풍괘(豐卦)까지의 55괘와 십익의 일부분에 대

한 주해이다.

조호익 역상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엄연석의 “조호익 역학

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2001년)가 있다. 이 논문은 조호

익 역상설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

수학적 방법이라 함은 호체론(互體論)과 괘변론(卦變論)을 말하고 의

리학적 목표라 함은 중정(中正)과 비응(比應)을 통해 괘효사를 해석하

여 유가의 도덕실천적 의리를 발휘하는 것을 역학의 목표로 삼는 것

을 말한다. 이 논문은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05년에는 김인철이 ｢퇴계와 지산의 주역 해석｣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엄연석의 선행연구인 ｢조호익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

적 목표｣의 논지를 계승하여 조호익 역학이 퇴계 역학과 그 궤를 같

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윤석민이 ｢조호익 

역상설의 해석틀 분석(Ⅰ) : 괘기와 괘변을 중심으로｣과 ｢조호익 역
상설의 해석틀 분석 (Ⅱ) : 효위ㆍ효변과 기타 해석틀을 중심으로｣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 두 논문은 조호익의 역상설에 나타나는 주
역 해석의 방법론 즉 괘기(卦氣), 괘변(卦變), 효위(爻位), 효변(爻變) 

등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

지 못했던 조호익 역상설에 나타나는 주역 해석의 상수학적 방법

4) 같은 책, 附錄, 卷一, 年譜, 13, “十三年乙巳 先生六十一歲. 讀周易, 推說彖象疑義. 
先生嘗著易傳辨解, 而入於焚稿, 至是. 讀易推明疑義, 貼錄於逐條板頭, 後儒裒集謄出, 
謂之易象推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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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연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역상설의 상수학적 방법론의 

연원을 고찰하는 것은 우선 조선 전기 역학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상

수학 저서라 할 수 있는 역상설에 영향을 준 중국의 역학을 논구해

봄으로써 역상설과의 관련성을 규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

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역상설의 상수학적 방법론의 연원을 고찰하

는 것은 조호익 역학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Ⅱ.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해석 방법론

중국역학사에서 상수학(象數學)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

提要)의 분류법 중의 하나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 의하면, 중국

역학은 양파육종으로 분류된다. 양파는 상수파와 의리파이고, 육종은 

상수파에 해당하는 한대(漢代)의 상수설, 경방(京房)ㆍ초연수(焦延壽)

의 재이설, 진단(陳摶)ㆍ소강절(邵康節)의 도서설(圖書說)과 의리파에 

해당하는 왕필(王弼)의 노장설, 호원(胡瑗)ㆍ정자(程子)의 유가설, 이

광(李光)ㆍ양만리(楊萬里) 등의 사사설(史事說) 등이다.5) 상수파에 속

하는 한대의 상수설, 경방ㆍ초연수의 재이설, 진단ㆍ소강절의 도서설 

중 조호익 역상설이 속하는 것은 한대의 상수설이다. 물론 조호익이 

주자의 주역본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ㆍ소강

절의 도서설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상설의 내용에 근거해보

면 도서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수학이라는 용어를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분류법인 양파육종 중 한

5)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2. “左傳所記諸占,蓋猶太卜之遺法.漢
儒言象數,去古未遠也.一變而為京、焦,入於禨祥,再變而為陳、邵,務窮造化,易遂不切於民
用.王弼盡黜象數,說以老莊.一變而胡瑗、程子,始闡明儒理,再變而李光、楊萬里,又參證史
事,易遂日啟其論端.此兩派六宗,已互相攻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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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상수설에 의거하여 역상설의 상수학적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한대의 상수설의 내용은 이정조의 주역집해에 잘 나와 있다. 왕

필의 등장이후 한대의 상수학은 거의 전승이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의 이정조는 한대 상수학자의 여러 설을 집록하

여 주역집해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한대 상수설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역집해를 참고해야 한다. 주역

집해에 나와 있는 상수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괘기설(卦氣說), 납갑

설(納甲說), 비복설(飛伏說), 승강설(升降說), 호체설(互體說), 효진설

(爻辰說), 방통설(旁通說), 괘변설(卦變說), 효변설(爻變說) 등이다. 이

러한 상수설을 참고하여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설을 정리해 보면 대

략 다음과 같다.

1. 호체(互體)

주역집해의 호체설은 2효, 3효, 4효가 내호괘가 되고, 3효, 4효, 5

효가 외호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괘는 초효, 2효, 3효로 구성되

는 하괘와 4효, 5효, 상효로 구성되는 상괘로 구성되는데, 호체를 통해 

내호괘와 외호괘를 추가로 얻음으로써 물상의 다양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호체설은 한대 상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역 
해석 방법론이다. 조호익도 주역 괘효사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호체

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점괘(漸卦) 초육(初六), 기러기가 둑에 점점 다가가는 상이다. 

소자(小子)에게 위태롭고 험담이 있으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

호체(互體)로 말하면, 감(坎)이 아래에 있고 감(坎)은 물(水)을 

상징하며, 리(離)는 위에 있고 리(離)는 새를 상징하니 물새의 

상이 있다.6)

6) 曺好益, 易象說, 권3 26, “初六, 鴻漸于干. 小子厲, 有言, 无咎. …以互體言, 則坎
在下, 坎爲水, 離在上, 離爲鳥, 有水鳥之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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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괘(漸卦)의 호체는 2효, 3효, 4효로 구성되는 감(坎)과 3효, 4효, 

5효로 구성되는 리(離)이다. 감(坎)은 물을 상징하고 리(離)는 새를 상

징하므로, 이 두 호괘를 합하면 물새라는 물상을 도출할 수 있다. 따

라서 조호익은 점괘 초육의 기러기를 해석하기 위해 이러한 호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망괘(无妄卦) 구오(九五), 무망(无妄)의 병이니 약을 쓰지 

않더라고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 …쌍호(雙湖)가 말했다. “약

(藥)은 하체(下體)가 진(震)이고 호체(互體)가 손(巽)이니 초목의 

상에서 유래한 것이다.”7)

무망괘(无妄卦)는 하괘가 진(震)이고 3효, 4효, 5효로 구성된 외호

괘가 손(巽)이다. 손(巽)은 초목의 상이니, 이로부터 약(藥)의 물상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체(似體)

사체(似體)는 괘의 전체 모양이 어떤 괘와 유사한 경우나 어떤 사

물과 유사한 경우 그 유사한 괘나 사물의 상을 취하는 상수학적 방법

을 말한다. 보통은 6효괘 전체 모양의 유사성을 통해 상을 취하지만, 

때로는 6효괘가 아닌 5효괘나 4효괘의 모양을 통해 상을 취하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쾌괘(夬卦) 구삼(九三), 광대뼈에 기세가 세니, 흉할 것이다.

…기세가 세다고 한 것은 괘의 전체가 대장괘(大壯괘)와 유사

하여 상을 취한 것이다.8)

7) 같은 책, 권1 29, “九五, 无妄之疾, 勿藥有喜. …雙湖曰, 藥, 下體震, 互體巽, 草木之象.”

8) 같은 책, 권2 23; 권2 17, “九三, 壯于頄, 有凶. …壯, 全體似大壯, 取象.”



190 대순사상논총 제38집 / 연구논문

쾌괘(夬卦) 구삼(九三)의 효사 중 ‘기세가 세다(壯)’라는 말을 해석

하기 위해서 조호익은 쾌괘(夬卦) 전체의 모양이 대장괘(大壯卦)와 유

사함을 통해 대장괘의 상징 중의 하나인 ‘기세가 세다(壯)’라는 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쾌괘는 초효에서 오효까지가 양효이고 상효가 음

효이다. 대장괘는 초효에서 사효까지가 양효이고 오효와 상효가 음효

이다. 따라서 쾌괘의 전체적인 모양이 대장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사체(似體)는 이처럼 괘의 모양의 유사함을 통해 새로운 상을 만

들어내는 방법이다.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익괘(益卦) 육삼(六三), 믿음을 가지고 중도를 행하며 홀을 가

지고 공(公)에게 고한다. …쌍호(雙湖) 호씨(胡氏)가 말했다. “전

체가 홀을 닯았다.”9)

익괘(益卦) 육삼(六三)의 효사 중 ‘홀(圭)’이라는 말이 있다. 조호익

은 이 ‘홀(圭)’의 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체(似體)를 

활용하고 있다. 즉 익괘 전체가 홀의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육삼의 효사의 ‘홀(圭)’의 상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정괘(鼎卦) 구이(九二)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호익은 6효괘 전체가 

아닌 5효괘 전체를 통해 사체(似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괘(鼎卦) 구이(九二), 나의 손님은 병이 있어, 나에게로 오

지 못할 것이다. …괘 초효에서 오효까지의 전체가 감(坎)과 비

슷하니 병의 상이 있다.10)

정괘(鼎卦) 구이(九二)의 효사 중 ‘병(疾)’이라는 말에 대해 조호익은 

정괘 초효부터 오효까지로 구성된 괘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감(坎)과 

유사함으로 인해 ‘병(疾)’의 상을 이 감(坎)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다.

9) 같은 책, 권2 15, “六三, 有孚中行, 告公用圭. …雙湖曰, 全體似圭.”

10) 같은 책, 권2 23, “九二, 我仇有疾, 不我能卽. …卦自初至五, 全體似坎, 有疾之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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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체(伏體)

복체(伏體)는 漢代 역학 중 경방의 비복설(飛伏說)에서 유래한다. 

비복설(飛伏說)은 괘의 드러난 모습 이외에 숨어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괘의 드러난 모습을 비(飛)라 하고 숨어있는 모습을 복

(伏)이라 한다. 예를 들어, 건괘(乾卦)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여섯 

양효이지만, 동시에 곤괘(坤卦)라는 숨어있는 모습도 존재한다는 것이

다. 비복설은 주역의 음양 변화 관념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수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을 만들

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비복설은 대성괘인 6효괘 뿐만 

아니라 3효괘인 소성괘의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러한 비

복설은 우번의 방통설, 래지덕의 착종설 등으로 계승된다. 조호익도 

이러한 비복설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복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호익 복체설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인괘(同人卦) 상구(上九), 교(郊)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상

이다. …건(乾)의 복체는 곤(坤)이다. 삼효에서 오효까지가 곤

(坤)이고 상효가 곤(坤)의 바깥에 있으니, 교(郊)라 하였다.11)

동인괘(同人卦) 상구(上九) 효사 중 ‘교(郊)’라는 말에 대해 조호익은 

복체설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삼효에서 오효까지의 호체인 건

(乾)의 복체는 곤(坤)이다. 상효는 복체인 곤(坤)의 바깥쪽에 있으니, 교

외의 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괘(睽卦) 육삼(六三), 머리를 깍이는 형벌과 코를 베이는 형

벌을 당할 것이다. …태(兌)의 복체(伏體)는 간(艮)이다. 복체인 간

(艮)은 코이고 태(兌)는 훼절의 뜻이니 코를 베이는 상이 있다.12)

규괘(睽卦) 육삼(六三)의 효사 중 ‘의(劓)’에 대해 해석하면서 조호

11) 같은 책, 권1 13, “上九, 同人于郊. …乾之伏坤, 自三至五坤, 上在坤之外, 故曰郊.”

12) 같은 책, 권2 9, “六三, 天且劓. …兌伏艮, 艮鼻伏, 而兌毁折, 有劓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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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복체설을 활용하고 있다. 규괘(睽卦) 하괘인 태(兌)의 복체는 간

(艮)이다. 간(艮)은 코를 상징한다. 동시에 하괘인 태(兌)는 훼절을 상

징한다. 따라서 간(艮)의 코와 태(兌)의 훼절을 합하면 코를 베이는 상

이 도출되는 것이다.

4. 반체(反體)

 반체(反體)는 주로 소성괘인 3효괘의 아래 위를 뒤집어서 얻는 괘를 

말한다. 팔괘 중 진(震)과 간(艮)은 서로 반체의 관계에 있고, 손(巽)

과 태(兌)도 서로 반체의 관계에 있다. 반면에 건(乾), 곤(坤), 감(坎), 

리(離)는 형태상 아래 위를 뒤집어도 같기 때문에 반체의 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괘(咸卦) 초육(初六), 엄지발가락을 느낀다. …내가 생각하

기에 진(震)이 발이 된다. 간(艮)은 진(震)의 반체이니 또한 엄

지발가락의 상이 있다.13)

함괘(咸卦) 초육(初六)의 효사 중 ‘엄지발가락(拇)’의 물상을 도출하

기 위해서 조호익은 반체를 활용한다. 함괘(咸卦)의 하괘는 간(艮)으로 

이 자체로는 엄지발가락의 상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조호익은 간

(艮)의 반체인 진(震)을 활용함으로써 진(震)의 상징을 통해 엄지발가

락의 상을 얻는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괘(鼎卦) 초육(初六), 솥의 다리를 뒤집어서…첩을 얻으니.

…혹자가 말했다. “손(巽)의 반체는 태(兌)이다. 태(兌)는 첩(妾)

이 되고, 초효를 뒤집어서 위로 향하게 하면 태(兌)가 되니, 첩

을 얻는 상이 있다.14)

13) 같은 책, 권2 1, “初六, 咸其拇. …愚謂, 震爲足, 艮震之反, 亦有拇之象.”

14) 같은 책, 권2, 23, “初六, 鼎顚趾, …得妾. …或曰, 巽之反兌, 兌爲妾, 初顚而向上, 則
成兌, 有得妾之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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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괘(鼎 ) 초육(初六)의 효사 중 ‘첩을 얻는다(得妾)’는 말이 있다. 

정괘의 괘상을 통해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조호익은 반체를 활용

한다. 정괘 괘상에는 첩을 상징하는 태(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호익은 정괘 하괘인 손(巽)의 반체인 태(兌)를 활용한다.

5. 변체(變體)

조호익의 역상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체(變體)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효변이고 다른 하나는 괘변이다. 효변이라 함은 하나

의 효가 변함으로써 생성되는 새로운 괘체를 통해 효사를 해석하는 것

을 말한다. 한 괘에서 한 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변하거나 혹은 음효에

서 양효로 변할 경우 새로운 괘체가 생성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을 

생성하여 효사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괘변이라 함은 64괘의 변화

를 의미한다. 즉 한 괘에서 다른 괘로의 변화나 혹은 벽괘에서 연괘로

의 변화 등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괘를 생성하거나 혹

은 본괘가 변화되기 이전의 원래의 괘를 통해 다양한 상을 생성하여 괘

사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역상설에서는 주로 효변을 통한 변화

를 활용한다. 따라서 역상설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변체(變體)도 이 

효변을 통한 변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겸괘(謙卦) 육오(六五), 침벌(侵伐)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침벌(侵伐)’이라 한 것은 오효가 변하면 리

체(離體)가 되니 리(離)에는 전쟁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15)

겸괘(謙卦) 육오(六五)의 효사 중 ‘침벌(侵伐)’을 해석하기 위해 조

호익은 변체를 활용한다. ‘침벌(侵伐)’은 전쟁의 상이니, 괘에 전쟁을 

상징하는 리(離)가 있어야 하나 현재의 괘에는 이 리(離)가 없다. 이러

15) 같은 책, 권1 15, “六五, 利用侵伐.…愚謂, 侵伐, 五變, 則離體, 離有戈兵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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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조호익은 변체를 통해 리(離)를 생성해낸다. 즉 오효가 변

동하면, 3효, 4효, 5효로 이루어지는 호체가 리(離)가 된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이괘(頤卦) 육사(六四), 호랑이가 탐탐히 노려보다. …내가 생

각하기에, ‘보다’고 한 것은 전체의 모양이 리(離)와 비슷하여 

눈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했다. “사효가 변하면 리

(離)가 되니 탐탐히 아래를 노려보는 상이 된다.”16)

이괘(頤卦) 육사(六四)의 효사 ‘보다(視)’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는 상을 나타내는 리(離)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괘는 상괘

가 간(艮)이고 하괘가 진(震)이어서 리(離)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효가 변동하면 상괘가 간(艮)에서 리(離)로 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변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Ⅲ. 조호익 역상설과 호일계 역학과의 관련성

조호익은 역전변해(易傳辨解), 주역석해(周易釋解), 역상설(易象

說) 이렇게 주역에 관한 저서를 지었다. 역전변해와 주역석해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다만 조

호익 연보에 의하면 주역석해는 그 대략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정이천의 이천역전과 주희의 주역본의에 의거하여 단상(彖象)

을 발휘한 것이 지극히 정밀했다.”는 것이다.17) 이에 근거한다면, 주
역석해는 이천역전과 주역본의에 의거하여 주역의 괘효사에 대

16) 같은 책, 권1 32, “六四, 虎視耽耽. …愚謂, 視, 全體似離, 目象. 或曰, 四變, 則離, 
耽耽下視.”

17) 芝山集, 附錄, 卷一, 年譜, 12, “先生雖未赴校正命, 自以易之傳與本義, 發揮彖象, 
俱極精密, 而舊傳諺釋, 較諸經文, 其句讀旨義, 猶有異同, 遂著是解, 凡五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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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밀한 연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역전변해
도 그 제목에서 저서의 대략적인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필

자는 역전변해와 주역석해는 조호익 역학의 의리학적 측면을 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반면에 역상설은 그 내용이 매우 명확

하게 주역 역상(易象)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조호익 역학의 상수

학적 측면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앞 장에서 필자는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측면을 사고전서총

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분류법의 하나인 한대(漢代) 상수설의 틀

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한대 상수설에는 괘기설, 납갑설, 비복설, 승강

설, 호체설, 효진설, 방통설, 괘변설, 효변설 등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역상설의 주요한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으로 호체(互體), 사체

(似體), 복체(伏體), 반체(反體), 변체(變體)를 들었다. 이렇게 5가지 체

례(體例)를 든 것은 이러한 5가지 체례가 역상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체례이기 때문이며, 또한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의 대

표적인 체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체례는 상수학적 주
역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 괘체의 변화를 통한 역상의 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한

대 상수설의 주요한 설인 괘기설, 효진설 등을 역상설의 주요 체례

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역상설의 주요한 5가지 체례의 연원

은 어디에서 찾아야할까. 역상설에는 이러한 5가지 체례와 관련하여 

중국 원대의 학자인 호일계의 학설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호일계(胡一桂, 1247~?)는 자가 정방(庭芳)이고 호가 쌍호(雙湖)이

며 무원(婺源) 사람이다.18) 호일계의 학문은 그의 부친인 호방평(胡方

平)19)에게서 나왔는데, 호방평은 주자 문인으로부터 배웠으니, 그의 

학문은 주자 계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역학에 정통하였으며, 

18) 胡一桂, 周易本義附録纂注(欽定四庫全書 電子版), ｢提要｣ 1. 참조.

19) 胡方平은 송말원초의 학자로 자가 師魯이고 호가 玉齋이며 무원(婺源) 사람이다. 
저서에 易學啟蒙通釋이 있다. 주자의 문인으로부터 역학을 배웠으며, 주자 역학의 
중요한 전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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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 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録纂注), 주역계몽익전(周易啓

蒙翼傳) 등이 있다. 호일계의 저서 중에서 역상설의 주요 5가지 체

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주역계몽익전(周易啓蒙翼傳) 중의 ｢단효취

상례(彖爻取象例)｣이다. ｢단효취상례(彖爻取象例)｣의 내용을 인용해보

면 다음과 같다.

역(易) 중의 괘효(卦爻)와 단전(彖傳) 중 취상(取象) 체례

에는 변체(變體)ㆍ사체(似體)ㆍ호체(互體)ㆍ복체(伏體)ㆍ반체(反

體) 등 하나만 아니고 많다. 변체(變體)는 가령 소축괘(小畜卦) 

상구(上九) 효사 중 ‘기우(既雨)’라 하여 괘에 감(坎)이 없지만 

비오는 상을 취한 것은 상구(上九)가 변동하면 감(坎)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체(似體)는 가령 이괘(頤卦)가 전체 모양이 

리(離)와 유사해서 ‘구(龜)’라 칭하고 대장괘(大壯卦)가 전체 모

양이 태(兌)와 유사해서 ‘양(羊)’을 칭한 예와 같다. 호체(互體)

는 가령 진괘(震괘) 구사(九四) 효사 중 ‘수니(遂泥)’라 한 것이 

삼효부터 사효까지가 호체인 감(坎)이기 때문인 것과 같다. 복

체(伏體)는 가령 동인괘(同人卦) 단사(彖辭)에 ‘대천(大川)’이라 

칭한 것이 하체(下體) 리(離)의 복체가 감(坎)이기 때문인 것과 

같다. 반체(反體)는 가령 정괘(鼎卦) 초육효(初六爻)의 효사 ‘첩

(妾)’이라 칭한 것이 하체(下體) 손(巽)이 정체이고 태(兌)가 반

체이어서 초음효(初陰爻)가 첩이 되기 때문인 것과 같다. 이 설

은 내가 무원(婺源)의 주판(州判)인 담재(澹齋) 오선생(吳先生)

으로부터 얻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빠뜨리지 않아야 상의

(象意)가 통하게 된다.20)

위의 인용은 호일계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의 제요에 해당

한다. 주역계몽익전의 하편은 호일계가 ｢선천후천(先天後天)｣ ｢역존

양비음(易尊陽卑陰)｣ 등 주역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20) 胡一桂, 周易啓蒙翼傳(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下篇, ｢舉要｣, 14a-14b, ｢彖爻取
象例｣, “易中卦爻及彖傳中取象, 有取變體似體互體伏體反體不一而足. 變體, 如小畜上
九稱既雨, 无坎而取雨象者, 以上九變則為坎也. 似體, 如頤似離而稱龜, 大壯似兊而稱
羊之類也. 互體, 如震九四稱遂泥, 以自三至四互坎也. 伏體, 如同人彖辭稱大川, 以下體
離伏坎也. 反體, 如鼎卦初六爻稱妾, 以下體巽正兊之反, 初陰爻妾也. 此説愚得之婺源
州判澹齋吳先生, 此類皆不可省, 象意方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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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적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인용인 ｢단효취상례(彖爻取象

例)｣는 호일계 자신의 주역 해석 체례의 핵심적인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호일계는 자신의 주역 해석 체례의 핵심으로 5가지 

체례를 제시한다. 첫째는 변체(變體)이고 둘째는 사체(似體)이고, 셋째

는 호체(互體)이고 넷째는 복체(伏體)이고 다섯째는 반체(反體)이다. 

변체(變體)는 효변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괘체를 통해 새로운 물상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사체(似體)는 괘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괘와 

유사할 경우 그 괘의 상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호체(互體)는 6효괘

의 2효, 3효, 4효로 구성되는 내호괘와 3효, 4효, 5효로 구성되는 외

호괘를 말한다. 복체(伏體)는 동인괘(同人卦)의 하체인 리(離)에 감(坎)

이 숨어있다고 보는 것과 같이 팔괘의 각 괘에는 이면에 음양이 변화

되어 있는 괘가 존재한다는 설이다. 반체(反體)는 팔괘 각 괘체를 뒤

집어서 생기는 괘를 통해 새로운 상징을 생성해내는 설이다. 이와 같

은 설명은 대체로 앞 장에서 정리한 조호익의 주역 해석 체례와 거

의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보면, 호일계의 5가지 체례는 기본적으로 소

성괘인 팔괘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상징을 생성해낸다는 데 그 특징

이 있다. 따라서 호일계의 체례에는 64괘의 상호 간의 변화를 의미하

는 괘변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면, 조호익의 주역 해석 방법론은 대체로 

호일계의 주역 해석 방법론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조호익의 5가지 체례가 호일계의 5가지 체례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상수학적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조호익과 호일계는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사체(似體)라는 용어는 위의 인용인 호일계의 저서 주역계

몽익전 뿐만 아니라 호일계의 또 다른 저서인 주역본의부록찬주에
도 여러 번 등장한다.21) 반면에 중국역학사의 다른 주요한 상수학자에

21) 胡一桂, 周易本義附録纂注(欽定四庫全書 電子版), 권10 13b, “愚謂, 夫子取離
卦象, 如日本離, 晉革豐彖辭, 如龜本頤, 損益似體.”; 胡一桂, 周易本義附録纂注(欽
定四庫全書 電子版), 권15 11a, “聖人取象非一端, 有取之全體者, 有取之各體者, 有
取之互體者, 有取之似體者, 有取之應體者.”; 胡一桂, 周易本義附録纂注(欽定四庫
全書 電子版), 권15 11b, “此皆取之互體似體應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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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그리고 변체의 개념도 조호익의 

변체 개념과 호일계의 변체 개념이 거의 일치한다.

Ⅳ. 조호익 역상설과 주진 역학과의 관련성

조호익의 역상설에는 호일계 뿐만 아니라 주진(朱震, 1072~1138)

도 인용된다. 그 빈도는 호일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진의 역학 저

서인 한상역전(漢上易傳)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요성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는 한상역전

(漢上易傳)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한상역집전(漢上易集傳) 11卷ㆍ괘도(卦圖) 3卷ㆍ총설(叢

說) 1卷. 양강총독부채진본(兩江總督采進本) : …그 설은 상수

(象數)를 종으로 하여 본류를 탐구하였고 여러 학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포괄하였으며 노장(老莊)의 허무(虛無)의 잘못을 수정

했다. …주자(朱子)는 ‘왕필(王弼)이 호체(互體)를 깨트렸지만 주

자발은 호체(互體)를 드러내 사용했다. 호체는 좌씨(左氏)가 이

미 말한 것으로 또한 이치가 있으며 다만 지금 미루어보면 부합

하지 않는 곳이 많다.’22)라고 했다. 위료옹(魏了翁)은 ‘한상역

(漢上易)은 너무 번잡하지만 그렇더라도 폐할 수 없다.’라고 했

다. 호일괘(胡一桂)도 또한 ‘변(變)ㆍ호(互)ㆍ복(伏)ㆍ반(反)ㆍ납

갑(納甲)의 등속은 모두 폐할 수 없으니, 어찌 모두를 잘못이라 

하여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취상(取象)을 보면 또한 매우 좋은 

점이 있지만 견강부회하는 곳이 많고, 또 문사(文辭)가 번잡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보자 하니 이는 단지 

작문을 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 득과 실을 서로 드러내었는데, 이는 선유의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23)

22) 黎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p.1668.

23)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灣商務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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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에는 조호익의 역상설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즉 호일계의 주진 역학에 대한 평가이다. 호일계는 주진의 한상역전

(漢上易傳)을 평가하면서 주역 해석 방법론으로서 ‘변(變)ㆍ호(互)ㆍ

복(伏)ㆍ반(反)’을 언급했다. 호일계의 짧은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주역 해석 체례이다. 이는 호일계의 주진 역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주진도 자신의 역학에 대해 이러한 

주역 해석 체례를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

가는 호일계의 역학 저서인 주역계몽익전에도 나온다.24)

그러면 주진의 주역 해석 방법론의 대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

는 ｢주역집전서(周易集傳序)｣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진의 주역 해석 

체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ㆍ삼ㆍ오는 양이고, 이ㆍ사ㆍ육은 음이다. 하늘과 땅은 서로 

머금고 물과 불은 서로 교류하니 이를 일러 위(位)라 한다. 칠과 

팔은 음양의 어린 것이고 육과 구는 음양의 지극한 것이다.25)

위의 인용은 효의 위(位)와 육(六)ㆍ구(九)를 설명하고 있다. 효의 

자리인 일ㆍ삼ㆍ오는 양의 위가 되고 이ㆍ사ㆍ육은 음의 위가 되며, 

효제의 육(六)과 구(九)는 음양의 지극한 것이므로 변동하게 된다.26) 

이렇게 효가 변동하는 것을 주진은 동효(動爻)라고 한다. 동효(動爻)는 

호일계 및 조호익 역학에서 변체(變體)에 해당한다. 동효(動爻)에 해당

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一 經部 易類二 20, “漢上易集傳十一卷、卦圖三卷、叢說一卷（兩江總督采進本）. …其說以象數爲宗，推本源流，包括異同，以救莊老虛
無之失…朱子曰：“王弼破互體，朱子發用互體. 互體自左氏已言，亦有道理，只是今推
不合處多. ”魏了翁曰：“漢上易太煩，卻不可廢. ”胡一桂亦曰：“變、互、伏、反、納
甲之屬，皆不可廢，豈可盡以爲失而詆之. 觀其取象，亦甚有好處. 但牽合處多，且文辭
繁雜，使讀者茫然. 看來只是不善作文爾. ”是得失互陳，先儒已有公論矣. ”

24) 胡一桂, 周易啓蒙翼傳(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中篇, ｢朱震集傳十一卷卦圖三卷叢
說一卷｣, 63a.

25) 朱震 撰, 王婷, 王心田 点校, 朱震集 (長沙: 岳麓書社, 2007), ｢周易集傳序｣, “一
三五陽也,二四六隂也.天地相函,坎離相交,謂之位.七八者隂陽之稚,六九者隂陽之究.”

26) 같은 책, ｢周易集傳序｣, “稚不變也, 究則變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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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괘(謙卦) 육이(六二), 겸손함으로 명성이 자자하니, 하는 일

이 길할 것이다. …

변동하면 태(兌)가 되니, 태(兌)는 입이 되고, 기쁨이 된다.27)

겸괘(謙卦) 육이(六二)의 효사 중 ‘명(鳴)’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진은 

동효를 활용한다. 이효가 변동하면 이효, 삼효, 사효로 구성되는 새로

운 괘체인 태(兌)가 생성된다. 태(兌)는 입을 상징함으로 ‘명성’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역집전서(周易集傳序)｣에 나

오는 호체(互體)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괘는 네 괘를 함유하고 있고, 네 괘의 가운데에 다시 

변동이 있다.28)

여기서 하나의 괘가 네 괘를 함유하고 있다는 말은 호체를 가리킨

다. 별괘는 상괘와 하괘 이렇게 두 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호체

설을 활용하여 2효, 3효, 4효로 이루어지는 내호괘와 3효, 4효, 5효로 

이루어지는 외호괘를 만들면, 하나의 별괘가 네 괘를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호체설은 호일계와 조호익의 호체와 일치한다. 한상역전(漢上

易傳)의 호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겸괘(謙卦) 초육(初六),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큰 내를 건

너는데 길할 것이다. …삼효의 감(坎)이 큰 내가 된다.29)

겸괘(謙卦) 초육(初六)의 효사 중 ‘대천(大川)’을 해석하기 위해 주

진은 호체를 활용한다. 겸괘는 상괘가 곤(坤)이고 하괘가 간(艮)이다. 

따라서 ‘대천(大川)’을 상징하는 감(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27) 같은 책, ｢周易集傳卷二｣ ｢謙卦第十五｣ p.101, “六二, 鳴謙, 貞吉. …動成兌, 兌為
口, 為説.”

28) 같은 책, ｢周易集傳序｣ 二, “一卦含四卦,四卦之中復有變動.”

29) 같은 책, ｢周易集傳卷二｣ ｢謙卦第十五｣ p.101, “初六, 謙謙君子, 用渉大川, 吉. …三
坎為大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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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주진은 2효, 3효, 4효로 구성된 호체 감(坎)을 활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복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궁극에는 조급함의 괘가 된다.”는 것은 손(巽)의 세 효가 

변동하면 진(震)이 된다는 것으로 진(震)과 손(巽) 두 괘를 함께 

들어 나머지 괘의 예로 삼은 것이다. 천지만물에는 홀로 존재하

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지극하게 되면 서로 반대가 되니, 끝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30)

진(震)과 손(巽)은 음양이 변화된 괘이다. 팔괘에서 건과 곤, 감과 

리, 간과 태도 이러한 음양이 변화된 괘이다. 주진은 이러한 괘의 관

계를 비복(飛伏)으로 이해한다. 드러나 있는 괘가 비가 되고 드러나지 

않은 괘가 복이 된다.31) 이러한 복체의 개념은 호일계와 조호익도 같

다. 주진의 복체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몽괘(蒙卦) 육삼(六三), 여자를 취하지 말라.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몸을 지키지 못하니, 이로울 바가 없을 것이다. …감(坎)에

는 복체 리(離)가 있다. 리(離)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32)

몽괘(蒙卦) 육삼(六三)의 효사 중 ‘견(見)’을 해석하기 위하여 주진

은 복체를 활용한다. 몽괘는 상괘가 간(艮)이고 하괘가 감(坎)이다. 따

라서 ‘견(見)’을 상징하는 리(離)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진은 

하괘 감(坎)의 복체인 리(離)를 활용하여 ‘견(見)’의 상징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주진의 ‘반(反)’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진 역

학에 있어서 ‘반(反)’은 앞의 ‘변(變)ㆍ호(互)ㆍ복(伏)’의 체례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는 편이다. 주진에 의하면 ‘반(反)’의 개념은 괘의 위아

30) 같은 책, ｢周易集傳卷九｣ ｢說卦傳｣ p.508, “其究為躁卦者,巽三變成震,舉震巽二卦以
例餘卦.天地萬物无有獨立者,極則相反,終不相離,以其不可離也.”

31) 같은 책, ｢周易集傳卷一｣ ｢乾卦第一｣ p.5, “見者為飛,不見者為伏,飛方來也,伏旣往也.
說卦巽其究為躁卦例,飛伏也.”

32) 같은 책, ｢周易集傳卷一｣ ｢蒙卦第四｣ p.36, “六三,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
利. …坎有伏離, 離目為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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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뒤집어서 만들어지는 괘를 의미한다. 이는 잡괘전에 나오는 개

념이기도 하다.33) 잡괘전에 의하면 주역 64괘는 위아래를 뒤집어

서 만들어진 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몽괘(蒙卦)는 준

괘(屯卦)를 뒤집어서 만들어진 괘이다. 한상역전(漢上易傳)에 나와 

있는 ‘반(反)’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괘(復卦) 초구(初九), 멀리 가지 않아서 돌아오니 후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변하여 복괘가 되면 구(九)가 바깥에서 

오니 내(内)는 멀지 않다. 반대로 움직여서 강(剛)이 돌아오는 

것이다.34)

복괘(復卦) 초구(初九) 효사 중 ‘복(復)’을 해석하기 위해 주진은 ‘반

(反)’을 활용한다. 주진에 의하면 복괘는 박괘(剝卦)에서 온 것이다. 

박괘를 뒤집으면 복괘가 된다. 이에 근거해서 보면, 복괘에서 초효는 

박괘의 상효가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필자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한상역전(漢

上易傳) 제요에 나오는 호일계의 평가에 의거하여 한상역전(漢上易

傳)의 ‘변(變)ㆍ호(互)ㆍ복(伏)ㆍ반(反)’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진의 주역 해석 방법론으로서의 ‘변(變)ㆍ호(互)

ㆍ복(伏)ㆍ반(反)’이 조호익의 주역 해석 방법론인 변체(變體)ㆍ호체

(互體)ㆍ복체(伏體)ㆍ반체(反體)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주진의 ‘반(反)’은 대성괘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주로 하는 반면 

조호익의 반체(反體)는 소성괘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

서 차이는 존재한다.

33) 같은 책, ｢周易集傳卷十一｣ ｢雜卦傳｣ pp.540-544 참조.

34) 같은 책, ｢周易集傳卷三｣ ｢復卦第二十四｣ p.154, “初九, 不逺復, 无祗悔. …變復, 九
自外來, 内不逺也. 反動而剛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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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어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자의 주
역본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호익의 역학 저서인 역
전변해, 주역석해, 역상설 등이 기본적으로 주자의 주역본의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호익의 역상설은 앞의 논

의에서 살펴보았지만 한대(漢代) 상수학의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점

에서 주자의 주역본의와 다르다. 주역본의는 조호익의 역상설에 

나타나는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인 호체(互體), 사체(似體), 복

체(伏體), 반체(反體), 변체(變體)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

자의 주역본의는 한대 상수학의 계열의 저서가 아니며, 따라서 조호

익의 역상설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조호익은 주자의 주역본의를 존중하면서도 왜 주역본의
와 다른 저서를 지었을까? 이 점은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

義附録纂注) 저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호일

계는 주자의 주역본의를 기본으로 하고, 주자의 문집과 어록 등의 관

련 내용을 찾아 부록이라 하였고, 그리고 제유의 역설 중 주역본의의 

뜻에 부합하는 주석을 모아서 찬주로 하였다.35) 여기에다 호일계 자신

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의 ‘우위(愚謂)’나 ‘우안(愚案)’ 등이 있다. 그래

서 이 저서의 이름이 주역본의부록찬주이다. 이러한 호일계의 주역본

의부록찬주 체제는 사실상 조호익의 역학 저서 체제와 거의 일치한다. 

즉 조호익은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의 부록, 찬주의 내용에 해당

하는 저서로 역전변해, 주역석해를 지은 듯하다. 이러한 저서는 주

자의 주역본의의 단상을 정밀하게 밝힌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주역본의부록찬주 ‘우위’나 ‘우안’에 해당하는 저서로 역상설
이 있다. 역상설은 원래 독립적인 역학 저서가 아니라 주역의 두주 

35) 胡一桂, 周易本義附録纂注(欽定四庫全書 電子版), ｢提要｣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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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기록된 것을 후인들이 모아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역상설은 

주역본의부록찬주 ‘우위’나 ‘우안’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그렇다면 조호익의 역상설과 주역본의부록찬주 ‘우위’나 ‘우안’

의 내용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역상설의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

지만 기본적으로 주역 괘효사의 상을 해석하는 내용이다. 즉 각각의 

괘효사에 나타나 있는 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내용이

다. 그리고 괘효사의 상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5가지 체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의 내용

도 역상설과 마찬가지로 괘효사의 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

한 설명이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조호익은 역상설에서 호일계의 

역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호익이 주역본의와 다른 역상설을 지은 이유는 다음

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주역본의의 기본적

인 체제가 상(象)과 점(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주자

는 주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복서의 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주역

본의의 기본적인 체제를 상과 점으로 본 것이다. 조호익은 주역본의
의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象)과 관련된 부분을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지하듯이 점(占)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보완할 것

이 없다.36) 따라서 조호익은 주역본의의 상(象)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

함으로써 주자 역학의 완결성을 도모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호일계가 주역본의부록찬주를 지은 의도와 일맥상통할 것 같다.

한편,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진의 

36) 중국 원대의 대학자인 오징이 그의 역학 저서인 역찬언에서 주희 주역본의의 
괘효사에 나타나는 구조를 상과 점으로 입증하였다. 오징도 역찬언에서 상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역의 괘효사에 있어서 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길흉회린 등과 같은 것이다. 어
떤 괘가 길하고 어떤 괘가 흉하다고 했을 때, 길과 흉에 대해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는 것은 역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주희도 주역본의에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를 전개하지 않은 것이다. ‘길하다’, ‘흉하다’ 등의 점사가 특별
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이라는 것은 본론에
서도 여러 방면에서 논의하였지만, 이러한 상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해석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상에 대해서 중국역학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이론이 전개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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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을 간과할 수 없다. 역상설이 주진을 인용하고 있는 점 때문만

이 아니다. 보다 큰 이유는 역상설과 주진 역학의 골간적 측면 때문

이다. 조호익의 역상설에 호일계의 역설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지

만, 역상설과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만을 두고 비교했을 때, 

골간적 측면에서 사실상 두 저서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고전서총목제

요의 양파육종의 관점에서 볼 때, 역상설은 한대 상수학에 속하는 

저서이지만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는 양파육종 어디에도 속한

다고 보기 어려운 상수파와 의리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필자는 주진의 역학을 고려한 것이고 특히 주진의 한상역

전이 역상설과 마찬가지로 한대 상수학에 속하는 역학 저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론에서도 증명했지만, 역상설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과 한상역전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이 거의 일

치하고, 한상역전의 내용이 상수학적 성격에 충실하다. 한상역전
의 상수학적 성격은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한상역전에 대한 평가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설은 상수(象數)를 종으로 하여 본류를 탐

구하였고 여러 학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포괄하였다.”37)

결론적으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은 호일계의 주역본

의부록찬주와 주진의 한상역전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

히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愚謂)’나 ‘우안(愚案)’ 부분, 그리고 한
상역전의 한대 상수학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으

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이 가지는 독자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논

의하지 못했다. 이 점은 중국역학사와 다른 한국역학사의 독자적인 특

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7)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灣商務印書館,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二 20, “ …其說以象數爲宗，推本源流，包
括異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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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Image-Number Theory in 
Cho Hoik’s Yixiangshuo

Im Jae-kyu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 origin of Image-Number Theory in Cho 
Hoik (曺好益)’s Yixiangshuo (易象說), it is necessary to review 
Hu Yigui (胡一桂)’s Zhouyi Benyi Fulu Zuanzhu (周易本義附録纂注). 
Hu Yigui based his work on Zhu Xi’s Zhouyi Benyi, he took related 
contents such as the Zhu Xi’s writings and phrases and organized 
them into a fulu (附録), and he collected commentaries that 
matched the meaning of Zhouyi Benyi among the theories of many 
Confucian scholars and produced a zuanzhu (纂注). In addition to 
these, there are ‘Yuwei (愚謂)’ and ‘Yuan (愚案)’ which allowed 
him to add his own opinion. The system of Hu Yigui’s Zhouyi 
Benyi Fulu Zuanzhu almost coincides with Cho Hoik’s Yi-ological 
writing system. In other words, Cho Hoik appears to have written 
Yizhuan Bianjie (易傳辨解) and Zhouyi Shijie (周易釋解) as a fulu 
and zuanzhu of Zhouyi Benyi Fulu Zuanzhu. And there is 
Yixiangshuo which corresponds to ‘Yuwei’ and ‘Yuan’ of Zhouyi 
Benyi Fulu Zuanzhu. Yixiangshuo was not originally an independent 
Yi-ological book, but was compiled by later generations from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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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recorded in the form of the head notes of Zhouyi (周易). 
Thus, Yixiangshuo takes almost the same form as the ‘Yuwei’ and 
‘Yuan’ of Zhouyi Benyi Fulu Zuanzhu. In addition, Cho Hoik’s 
Yixiangshuo cites many contents from ‘Yuwei’ and ‘Yuan’ of Zhouyi 
Benyi Fulu Zuanzhu.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xamine the origin of 
Image-Number Theory in Cho Hoik’s Yixiangshuo, the Yi-ology 
of Zhu Zhen (朱震) cannot be overlooked. This is true not only 
due to the fact that Yixiangshuo is quoting Zhu Zhen. The more 
significant reason is Yixiangshuo is a fundamental aspect of Zhu 
Zhen’s Yi-ology. As demonstrated in the main body of this 
article, the methodology of Image-Number Theory in Yixiangshuo 
and its counterpart in Hanshang Yizhuan (漢上易傳) are almost 
identical.

In conclusion, the origin of Image-Number Theory in Cho 
Hoik’s Yixiangshuo can be found in both the Hu Yigui’s Zhouyi 
Benyi Fulu Zuanzhu and Zhu Zhen’s Hanshang Yizhuan.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its origin can be found in both the 
‘Yuwei’ and ‘Yuan’ of Zhouyi Benyi Fulu Zuanzhu and the 
methodlogy of Image-Number Theory in Hanshang Yizhuan.

Keywords: Cho Hoik, Yixiangshuo, Image-Number Theory, Hu Yigui, 
Zhouyi Benyi Fulu Zuanzhu, Zhu Zhen, Hanshang Yiz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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